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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과 스포츠 활동 시간이 청소년의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

Emotional Intelligence of Youth Impacted by the Used Time of 

Smart Devices and Sports Activities

권미란*

Mee-Rhan 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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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폰이 주도하는 스마트 혁명은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혁명은 우리에게 많은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반면에 역기능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과도한 스마트 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과 
스포츠 활동 시간 등이 청소년의 감성지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스
마트 기기 사용 시간이 감성 지능에 부(-)의 관계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포츠 활동 시간도 감
성 지능에 정(+)의 관계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분석으로 독서량도 감성 지능에 정(+)의 
관계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연구를 통해 전통적인 활동, 즉 스포츠 활동이나 독서는 청소년의 
감성 지능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반면, 스마트 기기의 사용은 청소년의 감성 지능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Abstract  The smart revolution led by Smart Phone in our daily lives is changing the paradigm in general. 
These smart revolution has provided us a lot of convenience, but on the other hand also appearing an inverse 
function. The host of the future of young people, especially by the excessive use of smart devices, there is a 
risk of side effects increased. In this study, the empirical analysis has been done to know how the used time 
of smart devices and youth sports activities affect to the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regression analysis, the 
used time of smart devices showed negative relationship and the time of youth sports activities affected 
positively with the emotional intelligence. Additional analysis of the amount of reading also affected positively 
to the motional intelligence as a conclusion. Through this study, as a conclusion, traditional activities, namely 
sports activities and reading to help the youth developing emotional intelligence, while the use of smart devices 
inhibits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intelligence of youth.

Key Words : smart devices, emotional intelligence, sports activities, The number of books students read 

Ⅰ. 서 론

정보통신의 발달로 스마트폰으로 변되는 개인 단말

기로서의 스마트 기기들이  세 에 없어서는 안 될 지

한 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과거에 컴퓨터에서 이루

어지던 모든 것이 스마트 기기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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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언이 아닐 정도로 스마트 기기가 화된 시 인 것

이다. 이 IT 명이라 불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 은 우

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 

의 하나이다. 

IDC는 2013년 휴 폰 제조업체들이 총 9억 1,860만

의 스마트폰을 출하할 것으로 상되며, 이 출하량은  

세계 휴 폰 출하량의 반을 넘는 50.1%를 차지하는 규

모로 피쳐폰 출하량을 추월할 것으로 망하 다. 한 

2017년 말까지는 총 15억만 의 스마트폰이 출하될 것이

며, 이는 체 휴 폰 출하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상하 다.
[1] 미래창조과학부에 따

르면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2011년 12월 2,258만 명

을 돌 하 고 2012년 12월 3,273만 명, 2013년 7월에는 

3,595만 명을 넘어섰다.[2] 국민 10명  6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스마트 명의 시 가 열린 것이다. 스마트폰이 

주도하는 스마트 명은 일상생활 반의 패러다임을 변

화시키고 있다.[3]

이러한 추세는 청소년에게서도 마찬가지여서 많은 청

소년들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미

란(2013)의 등학교 고학년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86.5%가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4]

스마트폰이 화되면서 역기능도 나타나고 있다. 특

히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 수 을 넘어 독 상태에 이른 

청소년과 성인이 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두

되고 있는 것이다.

체육의 과학  연구는 18∼19세기 부터 체조

(Gymnastics)의 개념으로 근 체육의 기 를 쌓은 몇몇 

체조가들에 의하여 시도되었지만 체육에 한 용어가 최

로 문헌상에 기록된 것은 18세기 후반 델사르트

(Delsarte)의 “Education Physique”에서 비롯된다. 이후 

이 용어는 1840년  신체와 교육의 합성어인 “Physical 

Education”으로 일반화되었다. 오늘날에는 ‘스포츠’를 활

용하여 “스포츠 연구(sport studies)” 는 “스포츠 과학

(sport scie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체육 즉, 스포츠란 “계획 이고 의도 인 신체활동을 매

개 는 수단으로 하여 인간의 잠재능력을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신체 , 정신 , 사회 으로 완 한 인간을 형

성하고자 하는 교육의 한 역”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5] 

사회에서 원활한 생활을 하기 해서는 인간 계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요하며, 청소년의 체육활동

은 성장하는 등학생의 인격형성 과정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6] 이와 같이 청소년기의 체육활동

은 청소년의 성장에 매우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

나 에 들어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 기기의 확산으

로 인해 과거에 비해 청소년의 운동량은 상 으로 

어들게 되었다. 김옥 · 박진경(2012)의 연구에서 청소년

의 체력 하의 원인으로 TV시청, 컴퓨터 게임과 같은 

비신체  활동의 증가와 학교 운동장 폐쇄  감소, 입시 

주의 교육환경으로 인한 체육시간 감소 등 열악한 운

동실천 환경으로 에 비해 청소년의 체격은 크게 증

가하 으나 체력수 이 격히 감소되고 있다고 주장하

다.
[7] 

스포츠 활동은 신체  발달뿐만 아니라 사회 , 정신

 성취의 욕구실 을 도모하며, 그로인해 청소년의 

정 이고 바람직한 정서함양과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8]

국가의 장래는 청소년의 정신 ·신체  능력에 달려 

있으며, 청소년을 바르게 지도하고 육성하여 사회의 건

한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요한 일이다.

이러한 요성에 비해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감성지능

과 체육활동 간의 연구는 매우 은 수의 연구만이 이루

어졌으며 스마트 기기가 우리 사회에 빠르게 확산되어 

가는 것에 비해 스마트 기기가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지에 한 체계 인 연구는 부족한 실이다. 특히 

청소년에게 스마트 기기의 사용으로 인한 향에 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에 따라 청소년

의 감성지능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

다. 한 청소년의 독서량에 따라 감성지능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도 살펴보고자 한다.

Ⅱ. 관 련 연 구

감성에 한 연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감성은 지

성의 반 되는 개념으로 이성보다는 하등한 개념으로 취

되어 왔었다. 

감성지능 는 감성지수라는 개념을 최 로 사용한 

미국 일 학의 심리학 교수인 Mayer와 Salovey(1990)

는 감성이 지식이 될 수 있는 근거로 모든 지 인 문제해

결은 감성  정보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감성지능

을 자기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평가하고, 그것들을 변별

하며,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조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기술하 다.
[9]
 Goleman(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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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감성  반응은 편도와 뇌피신질과의 계획 인 상호

재조정작용이라는 이론으로 과학 인 증명을 하 으며, 

각 요소별로 임상의학계, 심리학계의 경험  연구를 제

시하여 감성지능을 학문 으로 체계화하 으며 감성의 

의미를 하나의 감정과 그에 부수 으로 따르는 뚜렷한 

사고  심리  생리  상태와 일련의 행동 경향으로 규

정하 으며 자기인식, 자기조 , 자기 동기화, 감정이입, 

인 계기술의 하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10] 

Mayer와 Salovey(1997)는 감성지능을 감성을 정확하게 

인식·지각·표 하는 능력, 감성을 생성하고 이해하여 사

고를 진시키는 능력, 감성과 감성에 련된 지식을 이

해하는 능력, 감성발달과 지 발달을 증진시키기 하여 

감성을 조 하는 능력을 포함한다고 보았으며 감성과 지

능이라는 요소가 결합한 개념으로 수정해서 주장하

다.
[11] Goleman(1999)은 IQ가 출세와 성공의 20%를 설명

하는 반면 감성지능은 80%를 설명한다고 주장하 다.[12] 

Bar-On(2000)은 감성지능을 감성과 사회  지식의 배열, 

환경 인 요구에 효과 으로 처할 수 있는 일반 인 

능력이라고 정의하 다.[13] Wong과 Law(2002)는 감성지

능을 자신과 주 의 다른 사람들의 감성을 정확하게 이

해하고 자신의 감성을 활용하고 조 할 수 있는 능력이

라고 하 고, 감성지능에 한 하 요인으로 자기감성이

해, 타인감성이해, 감성 활용, 감성조 의 4가지로 구분

하 다.[14] 함규정과 윤 석(2008)은 리더의 감성지능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 인간 계에서 비롯되는 정서  

갈등이 어들고  내 구성원 간 높은 애착심과 집단에 

남아있고자 하는 성향이 높아진다고 했다.[15] 박창수

(2002)는 한 사람의 성공을 측할 때 지 능력 보다 

인 계를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감성능력이 더 유용하다

고 주장하여 인들의 감성지능의 요성을 부각시켰

다.[16] Cole, Martin 그리고 Dennis(2004)는 감성지능은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안내하고 조직화하는 기능으로 정

의하고, 상황에 맞는 자기조  능력과 감정이입은 타인

을 돕고자 하는 이타 인 행동을 유발하고 자신과 타인 

간에 발생하는 갈등 문제를 정 으로 해결함으로 원만

한 인 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 다.[17] 감

성지능과 감성지수는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으로 감성지

능의 개념을 이해하기 해서 감성과 지능의 개념을 간

단히 살펴보면, 감성은 정신 기능의 정의  측면에서 구

체  지식을 정 으로 발 하도록 간 인 향을 주

는 지혜 는 삶 체의 응 능력이라고 볼 수 있고, 지

능은 정신 기능의 인지 인 측면에서 학습, 기억, 추론, 

단, 응을 포함하는 인지  역의 효율 인 조작으

로 구체  지식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18] 

체력은 신체  능력을 표하는 것으로서 일생을 통

하여 청소년기에 가장 하게 발달하며, 이 시기의 체

력 수 은 성인기의 건강에 지 한 향을 미친다는 

에서 그 요성이 매우 크다 할 수 있다.[19]

스포츠 활동(태권도)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호신을 한 기술 습득, 바른 생활 태도의 형성 

등을 목 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한 엄격하고 제된 

훈련과정을 통해 자연 으로 정서의 발달과 신체 인 측

면에서의 건강,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길

러 다.
[20]

신체활동은 단순히 신체의 발육이나 발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지 인 면과 정서 인 면, 사회성의 

발달 모두에 정 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16]

장하나, 신혜숙(2012)은 스포츠 활동인 무용이 신체의 

움직임을 통하여 감성지능을 발달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요인들 의 하나라고 주장하 다.[21]

Ⅲ. 연 구 모 형

본 연구 앞 에서 제시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토

로 연구모형을 개발하 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Fig. 1. Research Model

선행연구들과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표 1과 같은 연구 

가설을 도출하 다. 

표 1. 연구가설
Table 1. Research Hypothesis
가설 가설내용

가설 1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이 감성지능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시간이 감성지능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청소년의 독서량이 감성지능에 향을 미칠 것이다.



Emotional Intelligence of Youth Impacted by the Used Time of Smart Devices and Sports Activities

- 214 -

Ⅳ. 실 증 분 석

충남 천안 소재 학교들을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통

해 총 257부를 수집하 으나 락이 존재하거나 이 기

재 등과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총 220부의 데이터

를 가지고 연구가설을 검증하 다.

본 연구의 응답자에 한 빈도분석을 통해 인구통계

학  분석을 수행하 다. 그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104 47.3

여자 106 52.7

학년

1학년 85 38.6

2학년 57 25.9

3학년 78 35.5

사용 스마트 

기기

없음 17 7.7

안드로이드 폰 189 85.9

안드로이드 테블릿PC 2 0.9

아이팟 1 0.5

아이폰 9 4.1

아이패드 2 0.9

하루 평균 

스마트 기기 

이용시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20 9.1

1시간 미만 21 9.5

1시간 – 2시간 미만 49 22.3

2시간 – 3시간 미만 48 21.8

3시간 – 4시간 미만 24 10.9

4시간 이상 58 26.4

일주일 평균 

스포츠 활동 

시간

1시간 미만 87 39.5

1시간 – 2시간 미만 70 31.5

2시간 – 3시간 미만 25 11.4

3시간 – 4시간 미만 21 9.5

4시간 – 5시간 미만 2 0.9

5시간 이상 15 6.8

한 달에 읽는 

독서량

거의 없다 86 39.1

1권 – 3권 미만 68 30.9

3권 – 5권 미만 25 11.4

5권 – 7권 미만 17 7.7

7권 – 9권 미만 6 2.7

9권 이상 18 8.2

표 2. 표본의 특성
Table 2. Properties of Sample

측정 변수들에 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변수들

에 한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 추출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

다. 본 연구 모형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독립변수인 명목

척도이므로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종속변수

인 감성지능에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종속변수

에 한 요인별 재량이 0.5이상인 변수들만 추출하

으며, 재량이 0.5이하의 변수 하나를 제거하고 다시 측

정하 으며 그 에 다른 요인에 한 재량의 차이가 

뚜렷하여 제거된 요인은 없었다. 한 요인 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에 한 신뢰성 검증을 해 Cronbach's α를 

측정하 다.  신뢰성 검증 결과 0.9이상으로 나타나 신뢰

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이 감성지능에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단

순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

이 감성지능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이 채택되었다.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Beta 값이 –

0.070로 나타나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이 많을수록 감성

지능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귀모형에 한 측

력은  스마트기기 사용시간이 청소년의 감성지능에 한 

17.2%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

다.

종속변수 Beta t sig adjusted R2:

감성지능 -0.070 -2.580 0.011
R

2
: 0.172

 

Adj.R2: 0.025

표 3.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과 감성지능 간의 회귀분석
Table 3. Regression of Smart Devi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이 감성지능에 향을 미치는지

를 알아보기 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단순회귀 

분석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는 채

택되었다. 즉, 스포츠 활동 시간은 감성지능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한 회귀모형에 한 측력

은 23.5%로 상당히 많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

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종속변수 Beta t sig adjusted R
2
:

감성지능 0.108 3.574 0.000
R

2
: 0.235

 

Adj.R2: 0.051

표 4. 스포츠 활동 시간과 감성지능 간의 회귀분석
Table 4. Regression of Sport Activ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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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환(2011)의 연구에서도 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감성지수가 체력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결론을 

내려 본 연구와 동일 결과를 얻었다.[22]

장하나, 신혜숙(2012)의 연구에서 무용은 신체 감각기

을 자극하는 활동으로, 그 속에서 형성된 감성지능은 

자신을 소 하게 생각하는 자기개념과 행동에 한 정

 동기화가 주어짐으로서 자기 능력을 인정하는 자신감

과 더불어 래와 잘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킨다

는 결론을 얻어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21]

반면 권미란(2013)의 연구에서는 스포츠 활동 시간과 

감성지능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결론으로 

본 연구와는 다른 결론을 얻었다.[4] 이화진(2011)의 연구

에서는 체력 수에 따른 감정지수의 5개 하  역  단 

1개의 하  역인 감정인식만 체력 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고 나머지 4개 하  역은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결론을 얻어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얻었다.[18] 

청소년의 독서량이 감성지능에 향을 미치는지를 알

아보기 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단순회귀 분석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

다. 즉 청소년의 독서량은 감성지능에 유의한 향을 미

친다고 할 수 있다. 한 회귀모형에 한 측력은 

20.9%로 상당히 많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종속변수 Beta t sig adjusted R2:

감성지능 0.091 3.160 0.002
R

2
: 0.209

 

Adj.R2: 0.039

표 5. 독서량과 감성지능 간의 회귀분석
Table 5. Regression of Reading Books and 
          Emotional Intelligence

Ⅴ. 결 론

본 연구는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에 따라 청소년의 감

성지능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실증  분석을 

하 다. 한 청소년의 운동 시간과 독서량에 해서도 

각각 감성지능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을 

하 다.

충남 천안 소재 학교들을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통

해 총 257부를 수집하 으나 락이 존재하거나 이 기

재 등과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총 220부의 데이터

를 가지고 연구가설을 검증하 다.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과 감성지능 간의 계를 알아

보기 해 단순회귀 분석한 결과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

에 따른 감성지능은 부(-)의 계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

되었다. 즉,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이 많을수록 감성지능

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 회귀모형에 한 측

력이 17.2%로 나타났으며, Beta 값이 –0.070로 나타났

다. 반면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시간과 감성지능간의 

계를 알아보기 해 단순회귀 분석한 결과 정(+)의 계

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스포츠 활동과 감성지능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그 결과가 유의한 것과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 어지고 있다. 스포츠 활동 시간과 감

성지능에 하여 추후에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유아  등학생과 ·고등학생을 상으로 구

분해서 연구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생각

한다. 한 추가 인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독서량이 감

성지능에 향을 미치는 지에 한 분석에서도 정(+)의 

계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면 

통 인 활동들 즉, 스포츠 활동과 독서는 청소년의 감

성지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반면, 스마트기기의 

사용은 감성지능 향상에 해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 으로는 모집단에 한 표본이 

국 학교를 상으로 한 것이 아닌 충남 천안 소재 두 

개의 학교를 상으로 한 것이어서 모집단에 한 

표성에 문제 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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